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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에 편의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터미널이 들어선다
-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착수 -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 717억원 / 건축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 22,051㎡

평택·당진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중국 5개 도시를 연결하는

5개의 국제여객항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9년에만 62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중부권 대중국 관문항구였다.

  * 여객(만명) : (‘13)43 → (’15)49 → (‘17)48 → (’19)62 (‘20년 이후는 코로나로 여객 미수송) 

하지만, 2001년 처음 만들어진 국제여객터미널은 건물 및 주차장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으며, 보안구역을 제외하고 입출국

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 수요증가 및 시설부족에 대비하여 지난

2017년부터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착수했다. 2018년 4월부터 설계공모를 실시

하여 같은 해 7월 역동적인 파도울림을 형상화한 설계(안)을 확정하였고, 6월

28일(화) ㈜한솔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여객터미널은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다양한 편의

시설을 포함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출입구부터 입·출국 동선을 분리

하고, 출입국심사시설도 증설**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입‧출국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500대가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며, 이 주차공간은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를 구분하여 주차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다.

 * 1층 : 입국장, 수화물처리장 / 2층 : 출국장, 식당 / 3층 : 선사사무실, 편의시설

** 가장 붐빌 경우에도 30분대에 입국이 가능하도록 출입국 여권심사대 설치 계획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역동적인 파도 울림 이미지를 형상화한

新국제여객터미널이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서해

대교와 더불어 평택·당진항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평택당진항 新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對 중국 여객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협소 및 노후화된

건축물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제공

ㅇ (사업규모)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1식(지상3층, A=22,051㎡)

ㅇ (총사업비/사업기간) 71,713백만원 / '17. ~ '24.

□ 조감도 및 종·횡단면도


